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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주보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며 매일 저녁 9시에 주모경을 함께 바칩니다.   ✚

성모 승천 대축일

암브로조 베르고노네(Ambrogio Bergognone, c.1453-1523), <성모 승천>, Oil and gold on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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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회심(回心)을 기원하면서

2024 성모 승천 대축일 교구장 메시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성모님도 그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분은 친

척 엘리사벳을 방문하시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이신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루카 1,47)라고 노래하

셨습니다.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8월 15일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두 사건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가 35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사건입

니다. 우리는 이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르면서 해방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깁니다. 다른 하나는 성모 승천입니

다. 이날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셨던 성모님을 하늘에 불러올

려 영광스럽게 하신 구원 사건을 기념하면서 기뻐합니다.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은 이 두 사건을 연결해

서 생각합니다.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에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성모님의 전

구를 통해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은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시는 분’(루카 4,18)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구원

의 하느님을 이집트 탈출 사건에서 체험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신음하고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파

라오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기적들을 보면서도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려고 했

지만, 맏이가 모두 죽는 일이 일어나자 결국 승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심으로써(루카 1,51)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날은 마치 우리의 광복절 같은 날로서 그들은 매해 그때가 

되면 파스카 축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절 축제는 자기 조상들을 괴롭혔던 이집트에 대한 원망과 

미움보다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기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조상들을 구

해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그런 능력의 하느님께 자신들의 미래를 맡

겨드리는 믿음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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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신자들은 매 주일 신약의 파스카 축제인 미사에 참례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역시 파스카 축제의 정

신으로 광복절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도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에 

인색한 일본에 대해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거기에 머물지는 맙시다. 그보다는 성모님의 전구를 

통한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리고 그런 능력의 

하느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돌보아 주시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굳건히 다지는 날로 지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시련을 주었던 이집트를 포함하여 다른 민족들도 미래 언젠가는 하느님을 알

아 공경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의 전구로

써 하느님께서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일본은 물론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통치자들이 ‘회심’하기

를,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침공하는 잘못에서 돌아서서 함께 평화롭게 사는 길

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자신도 회심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저지르는 잘못, 곧 ‘자국

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잘못’은 바로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억압하는 잘못’에 뿌리를 두

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심한 사람은 성모님처럼 자기 뜻과 계획보다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도움의 손

길을 내밀면서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실 것”(루카 1,79)입니다. 지상 생활을 마치고 천상 영광에 이르신 성모님은 아직 천상을 향

한 순례 여정에 있는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열렬히 전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회심하여 참된 평화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성모님처럼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기

로 합시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교 의정부교구장



입당송  묵시 12,1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제1독서  묵시 11,19ㄱ; 12,1-6ㄱㄷ.10ㄱㄴㄷ 

화답송   시편 45(44),10.11.12.16(⊙ 10ㄷㄹ)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제2독서  1코린 15,20-27ㄱ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복음  루카 1,39-56

영성체송  루카 1,49.48 참조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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